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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서 의안착용 후 선호하는 의안의 방향과 눈꺼풀의 높이

The Preference of Lid Height and Laterality with an Ocular Prosthesis in 
Korean Patients

신현욱⋅김용욱⋅서지영⋅안희배

Hyun Uk Shin, MD, Long Yu Jin, MD, Ji Young Suh, MD, Hee Bae Ahn, MD, PhD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Dong-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Korea

Purpose: To evaluate the preferred eyelid height and laterality according to differences in marginal reflex distance 1 (MRD1) in 
Korean patients with an ocular prosthesis.
Methods: A study of 46 eyes was conducted for patients with an ocular prosthesis between August 2016 and March 2018. In a 
slide show with the original and mirror-reversed photographs and upper eyelid height 1 mm above and below the base level, pa-
tients were asked which of the photographs of themselves they preferred. 
Results: Patients divided evenly into 23 individuals with a right side ocular prosthesis and 23 individuals with a left side ocular 
prosthesis. Among the patients, 47.8% preferred the mirror-reversed photograph and 52.2% preferred the original photograph. 
Meanwhile, 67.4% with the left side ocular prosthesis preferred the original photograph and 32.6% with the right side ocular pros-
thesis preferred the original photograph (p = 0.02). Additionally, 69.3% preferred their upper eyelid height 1 mm above the origi-
nal photograph, 21.7% preferred their upper eyelid height 1 mm below the original photograph, and 13.0% preferred the level of 
the original photograph (p < 0.01). Twenty-five patients had < 1 mm difference of MRD1 (group A). Sixteen patients had 1 mm 
smaller MRD1 with an ocular prosthesis than with a normal eye (group B). Five patients had 1 mm larger MRD1 with an ocular 
prosthesis than with a normal eye (group C). Group A and B patients preferred the photograph with their upper eyelid 1 mm 
above from the original photograph (p < 0.01).
Conclusions: Patients with an ocular prosthesis significantly preferred the photograph of their upper eyelid height 1 mm above 
the base level when the height of the ocular prosthesis was smaller or similar to the normal eye. And patients preferred the pho-
tographs with left sided prosthesis regardless of their original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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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이후에도 의안은 돌출되거나 함몰돼 보일 수 있고, 

위눈꺼풀은 다소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의안환자들은 이러한 비대칭성에 대해 미용적인 

불만을 가지고 안면 대칭성 회복을 위해 위눈꺼풀수술을 

시행받기도 한다. 수술 결과가 좋다하더라도 환자가 가지

는 주관적인 느낌은 수술 결과와 다를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환자들은 자신의 원본 사진보다 좌

우 반전한 사진을 더 선호하며, 좌안이 의안인 사진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1-3 이는 환자가 본인의 모습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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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 Laterality of a patient with a left ocular prosthesis. (A) Original photograph. (B) Mirror-reversed copy.

A B C

Figure 2. Upper eyelid height of a patient with a left ocular prosthesis. (A) Original photograph. (B) Upper eyelid height 1 mm up 
photograph. (C) Upper eyelid height 1 mm down photograph.

로 거울로 보고 거울 속 모습과 같이 좌우 반전된 이미지에 

더 친숙하고 친밀감을 느끼기 때문이며, 실제 의안의 방향

과 관계없이 우세안 빈도가 높은 우안이 정상일 때의 이미

지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3-7

또한 시력저하 및 시야결손은 운전을 힘들게 하거나 운

동능력을 떨어뜨리며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8-13 단안 시력 및 시야를 상실한 의안환

자에서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환자를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저자들은 의안을 착용한 

환자에서 의안의 방향과 위눈꺼풀의 높이에 따른 선호도를 

알아보고, 삶의 질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본원 안과 외래를 방문

한 의안을 착용한 환자 46명 46안을 대상으로 의무 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헬싱키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을 준수하였고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다.

1 m 거리에서 지름 1 cm의 원 모양의 스티커를 이마에 

붙인 후 환자의 정면 얼굴 사진을 촬영하여 원본 사진으로 

한다. 첫 번째, 환자의 원본 사진과 Photoshop 프로그램

(Adobe Photoshop CS4, Adobe Systems Inc., San Jose, CA, 

USA)을 이용하여 좌우 반전한 사진을 환자에게 보여주고 

두 사진 중 더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Fig. 1).  

두 번째, The Image J program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Bethesda, MD, USA)을 이용하여 사진상의 원 모양의 스티

커를 기준으로 삼아 눈꺼풀각막반사간거리1 (marginal re-

flex distance 1, MRD1)을 측정하고 Photoshop 프로그램

(Adobe Systems Inc.)을 이용하여 의안을 착용한 눈의 위눈

꺼풀 높이를 각각 1 mm 상향, 1 mm 하향 조정한 후 환자

에게 원본 사진과 함께 보여주어 가장 선호하는 사진을 선

택하도록 하였다(Fig. 2). 세 번째, Euro Quality of life 

5-Dimensions (EQ-5D) 설문지를 이용하여 운동능력(mobility), 

자기관리(self-care), 일상활동(usual activity), 통증/불

편(pain/discomfort), 불안/우울(anxiety/depression)의 5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다. 설문 항목별로 '전혀 문제 

없음(no problem)', '약간의 문제 있음(mild problem)’, '심각

한 문제 있음(severe problem)'의 3가지 보기 중 하나를 선

택하도록 하였다. 세부적으로 운동능력은 ‘걷는 데 지장이 

없다’, ‘걷는 데 다소 지장이 있다’, ‘종일 누워 있어야 한

다’의 보기로, 자기관리는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는 데 지

장이 없다’,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는 데 다소 지장이 있

다’, ‘혼자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을 수 없다’의 보기로, 일

상생활은 ‘일상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일상활동을 

하는 데 다소 지장이 있다’, ‘일상활동을 할 수 없다’의 보

기로, 통증/불편은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다’, ‘다소 통증이

나 불편감이 있다’, ‘매우 심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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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ence Left ocular prosthesis (n = 23) Right ocular prosthesis (n = 23) Total (n = 46)
Original photograph 16 8 24 (52.2)
Mirror-reversed photograph 7 15 22 (47.8)
p-value* 0.02 0.77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Statistically significance is p < 0.05; chi-square test.

Table 1. Preferences of the ocular prosthesis patients for their own images on photographs

Preferences of
  upper lid height

Left ocular prosthesis (n = 23) Right ocular prosthesis (n = 23) Total (n = 46)

Original photograph 2 4 6 (13.0)
1 mm up 17 13 30 (69.3)
1 mm down 4 6 10 (21.7)
p-value* <0.0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Statistically significance is p < 0.05; chi-square test.

Table 2. Preferences of the ocular prosthesis patients according to upper lid height on photographs

보기로, 불안/우울은 ‘불안하거나 우울하지 않다’, ‘다소 불

안하거나 우울하다’, ‘매우 심하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의 

보기로 진행하였다. 

양안의 대칭성을 보기 위해 의안과 정상안 모두 MRD1

을 기록하여 그 차이를 기록하였고 양안 MRD1의 차이가 

1 mm 이하의 군을 group A, 의안의 MRD1이 정상안의 

MRD1보다 1 mm 이상 작은 군을 group B, 의안의 MRD1

이 정상안의 MRD1보다 1 mm 이상 큰 군을 group C로 나

누어 원본 사진, 위눈꺼풀 1 mm 상향, 1 mm 하향 조정한 

사진 사이의 선호도를 통해 대칭성과 미용적인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삶의 질 설문 조사는 ‘전혀 문제 없음(no prob-

lem)'을 1점, '약간의 문제 있음(mild problem')을 2점, '심각

한 문제 있음(severe problem)'을 3점으로 하여 5가지 영역

별 점수의 합으로 삶의 질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에는 IBM SPSS ver. 12.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원본 

사진과 좌우 반전한 사진, 좌안이 의안인 사진과 우안이 의

안인 사진, 원본 사진과 의안의 위눈꺼풀을 1 mm 상향, 1 mm 

하향 조정한 사진, 양안 MRD1의 차이와 위눈꺼풀 높이를 

조정한 사진 사이의 선호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

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일 경우 통계학적 의의가 있는 것

으로 하였다.

결 과

전체 46명의 대상자 중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33:13이었

고, 의안의 위치는 우안과 좌안의 비율이 23:23이었으며 평

균 나이는 54.4 ± 19.6세였다. 의안을 착용한 평균 기간은 

10.34 ± 8.53년이었으며 안구적출술 또는 안구내용제거술 

이외 이전에 녹내장수술을 시행받은 환자가 3명, 망막박리

로 인한 유리체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가 2명, 안구제거 이

후 위눈꺼풀교정수술을 시행받은 환자가 8명이었다.

원본 사진을 선호하는 환자는 24명(52.2%), 좌우 반전한 

사진을 선호하는 환자는 22명(47.8%)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77). 좌안이 의안인 환자에서 원본을 선

호하는 환자는 16명(69.6%), 좌우 반전한 사진을 선호하는 

환자는 7명(30.4%), 우안이 의안이었던 환자에서 원본을 

선호하는 환자는 8명(34.8%), 좌우 반전한 사진을 선호하

는 환자는 15명(65.2%)이었으며 전체적으로 우안 선호 15명

(32.6%), 좌안 선호 31명(67.4%)으로 좌안이 의안일 때를 

유의하게 선호하였다(p=0.02, Table 1). 위눈꺼풀의 높이를 

조정한 사진에서는 원본을 선호하는 환자가 6명(13.0%), 

1 mm 상향 조정한 사진을 선호하는 환자가 30명(69.3%), 

1 mm 하향 조정한 사진을 선호하는 환자가 10명(21.7%)으

로 1 mm 상향을 선호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p<0.01, Table 2). 양안의 MRD1의 차이와 의안 위눈꺼

풀 높이의 선호도는 양안의 MRD1의 차이가 1 mm 이하일 

때와 의안의 MRD1이 정상안의 MRD1보다 1 mm 이상 작

을 때 1 mm 상향 조정한 사진을 유의하게 선호하였고 의

안의 MRD1이 정상안의 MRD1보다 1 mm 이상 큰 군에서

는 원본을 선호하였다(p<0.01, Table 3).

삶의 질에 대한 조사는 5가지 영역에 대한 설문지에서 

항목별로 ‘전혀 문제 없음’, ‘약간의 문제 있음’, ‘심각한 문

제 있음’의 3가지 보기 중 하나씩을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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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Mobility Self-care Usual activity Pain/discomfort Anxiety/depression

No problem 35 38 28 30 31
Mild problem 11 7 18 15 15
Severe problem 0 1 0 1 0
Gruop A score 1.16 ± 0.37 1.12 ± 0.33 1.32 ± 0.48 1.28 ± 0.54 1.28 ± 0.46
Gruop B score 1.43 ± 0.51 1.31 ± 0.60 1.50 ± 0.51 1.44 ± 0.51 1.38 ± 0.50
Gruop C score 1.00 ± 0.00 1.20 ± 0.48 1.40 ± 0.55 1.60 ± 0.55 1.40 ± 0.55
Total score 1.23 ± 0.43 1.20 ± 0.45 1.39 ± 0.49 1.37 ± 0.53 1.32 ± 0.47
p-value* 0.37 0.53 0.52 0.26 0.7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No problem means 1 point. Mild problem means 2 point. Severe problem means 
3 point. Gruop A means difference of MRD1 ≤ 1 mm. Group B means MRD1 of ocular prosthesis was 1 mm smaller than MRD1 of normal 
eye. Group C means MRD1 of ocular prosthesis was 1 mm larger than MRD1 of normal eye.
MRD1 = marginal reflex distance 1. 
*Statistically significance is p < 0.05; chi-square test.

Table 4. Investigation of quality of life in ocular prosthesis patients

Difference of MRD1
Group A (n = 25) Group B (n = 16) Group C (n = 5) Total (n = 46)

Preferences of upper lid height
Original photograph 1 2 3 6 (13.0)
1 mm up 18 12 0 30 (69.3)
1 mm down 6 2 2 10 (21.7)

MRD1 of prosthesis eye (mm) 3.02 ± 0.54 1.49 ± 0.76 4.80 ± 0.81 2.68 ± 1.21
MRD1 of normal eye (mm) 3.84 ± 0.40 3.78 ± 0.62 3.22 ± 0.84 3.75 ± 0.56
p-value* <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Gruop A means difference of MRD1 ≤ 1 mm. Group B means MRD1 of ocular prosthesis was 1 mm smaller than MRD1 of normal eye, and 
Group C means MRD1 of ocular prosthesis was 1 mm larger than MRD1 of normal eye.
MRD1 = marginal reflex distance 1. 
*Statistically significance is p < 0.05; chi-square test.

Table 3. Preferences of the ocular prosthesis patients for upper lid height on photographs according to difference of MRD1 between 
ocular prosthesis eye and normal eye

운동능력에서 응답은 각각 35명(76.1%), 11명(23.9%), 0명

(0%)이었으며, 자기관리에서는 38명(82.6%), 7명(15.2%), 1명

(2.2%), 일상생활에서는 28명(60.9%), 18명(39.1%), 0명(0%)

이었고 통증/불편에서는 30명(65.2%), 15명(32.6%), 1명(2.2%), 

우울/불안 항목에서는 31명(67.4%,) 15명(32.6%), 0명(0%)

으로 심각한 문제를 보이지는 않았다. 의안의 위눈꺼풀 높

이에 따른 세 군의 삶의 질 평가에서 차이는 없었다(Table 4).

고 찰

의안환자들은 의안착용 후 발생할 수 있는 눈꺼풀틈새의 

차이, 깊은 위눈꺼풀고랑, 안구 함몰, 의안의 위치 변화 및 

뒤틀림과 같은 안면 비대칭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미용적

인 불만을 가지고 있다.3 따라서 의안환자들은 안면 대칭성

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의안의 방향 선호도를 알아본 이전 

연구에서 원본 사진보다 좌우 반전한 사진을 선호하고 의

안이 좌안에 위치하고 있을 때의 사진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1-3 본 연구에서는 의안환자에서 사진을 통해 의안의 

방향과 눈꺼풀 높이에 따른 선호도를 조사하였고 의안환자

들은 의안이 좌안에 위치했을 때의 사진을 선호하였으며 

양안의 MRD1의 차이가 1 mm 이하일 때와 의안의 MRD1

이 정상안의 MRD1보다 1 mm 이상 작을 때 위눈꺼풀을 1 mm 

상향 조정한 사진을 유의하게 선호하였다. Brady et al1
은 

사람들이 자신의 원본 사진보다 좌우 반전한 사진을 더 선

호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모습을 

주로 거울을 보면서 인식하기 때문에 거울 속 이미지에 더 

친숙함을 느끼는 것으로 설명된다.1,3-5

Burt and Perrett14
는 글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습관 때문에 사람들이 사진을 볼 때도 왼쪽에서 오른

쪽 순서로 분석하게 되므로 오른쪽 얼굴에 더 집중하여 분

석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Reis and Zaidel15
은 얼굴의 오

른쪽이 진화생물학적으로 매력도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312

-대한안과학회지  2019년  제 60 권  제 4 호-

보고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도 의안환자들이 원래 의안의 

방향과 관계없이 좌안이 의안인 사진, 즉 우안이 정상안인 

사진을 더 선호하는 까닭은 얼굴의 오른쪽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오른쪽 얼굴이 매력에 있어 더 중요하다고 여

기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Manzone et al6
도 우세안으로 볼 때 목표물에 대한 접근

이 비우세안보다 더 정확하고 정밀하며 양안으로 볼 때 우

세안에서 오는 정보에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보고하였

고, Kawata and Ohtsuka7
는 융합을 할 때 우세안의 움직임

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우세안

이 비우세안에 비해 시력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더 크기 때

문에 사람들은 우세안을 지키고 싶어하며
 
보통 우안이 우

세안인 경우가 많으므로, 환자들은 우안이 정상안일 때의 

사진을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좌안이 의안일 때의 사진을 선호하는 것은 우세안 빈도가 

높은 우안을 지키고 싶어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의안환자들에서는 의안 착용 후 발생하는 눈꺼풀처짐 때

문에 추가적인 위눈꺼풀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하다.16,17 이번 연구에서 환자들은 의안의 위눈꺼풀이 정

상안에 비해 높이 차이가 1 mm 이내이거나 정상안보다 1 mm 

이상 낮을 때 위눈꺼풀 위치를 1 mm 상향 조정한 사진을 

유의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안 착용 후 

발생하는 눈꺼풀처짐에 환자들이 미용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추후 위눈꺼풀올림술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의안 MRD1이 정상안보다 

1 mm 이상 클 때 원본 사진을 선호하였는데, 의안이 정상

안에 비해 큰 경우의 비대칭은 의안이 정상안에 비해 작은 

경우의 비대칭과 비교해 환자가 받아들이는 비대칭의 정도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MRD1을 이용하여 위눈꺼풀의 높이를 

측정하였는데
18,19 사진상의 MRD1을 높이고 낮춘 것을 수

술로 그대로 재현하기는 어렵지만 환자가 사진을 통해 추

후 위눈꺼풀교정술을 시행했을 때의 모습을 예측해볼 수 

있음으로써 수술 결정에 있어 도움이 되고 환자의 비대칭

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켜 추후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Kondo et al20
는 의안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양안을 쓰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린다고 보고한 바 있다. 가장 널리 이용되는 삶의 질 설

문인 EQ-5D를
21-23 통한 이번 연구에서도 삶의 질에 대한 

조사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의안환자들이 단안 실명으로 인해 처음에는 

다소 불편함을 겪으나 적응 기간을 거치며 점차 익숙해지

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 의안의 위눈꺼풀의 높이에 따

라 군을 나누어 시행한 삶의 질에 대한 조사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위눈꺼풀의 높이와 상관없이 환자는 

삶의 질에 대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

다.

이번 연구의 제한점은 환자 수가 많지 않고, 안면 비대칭

을 위눈꺼풀의 위치 차이만을 기준으로 연구군을 나눴다는 

점이다. 또한 우세안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어 우세안과 

의안의 방향에 따른 선호도와의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는 점, MRD1 측정의 오차, 환자 또는 의사가 의안을 착용

하는 눈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의안환자에서 

EQ-5D 설문 조사를 통한 삶의 질 평가의 한계 등이 있다. 

환자 수를 늘려 의안이 정상안에 비해 클 때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안구내용제거술이나 안구적출술을 시

행하기 전 우세안을 조사하고 술 전 사진을 같이 활용하며 

양안을 중심으로 확대해서 찍은 사진들을 비교하여 측정 

오차를 줄인다면 비대칭에 대한 불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1 mm 차이를 

기준으로 위눈꺼풀의 높고 낮은 정도를 평가하여 군을 나

눴지만 추후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거나 더 세부적으로 군

을 나눠 비교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위눈

꺼풀의 위치가 같더라도 처진 아래눈꺼풀로 인한 눈꺼풀틈

새의 수직거리 차이가 있어 비대칭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안면 비대칭 군을 나눌 때 위눈꺼풀의 위치 차이만이 아니

라 아래눈꺼풀의 위치와 눈꺼풀틈새 수직거리 차이를 같이 

고려한다면 더 좋은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의안환자에서 의안의 방향

과 위눈꺼풀의 높이에 대한 주관적인 선호도를 Photoshop 

프로그램(Adobe Systems Inc.)으로 조정한 사진을 이용하

여 알아봤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이용

한 설문 조사인 EQ-5D는 일반적인 삶의 질을 평가하기엔 

적합하지만 의안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삶의 질을 평가

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 설문 항목 중 운동능력 영역에

서 걷는 데 받는 지장의 정도를 조사하였는데 의안환자는 

단안 시력 및 시야로 인해 걷는 데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이

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었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의

안환자의 일반적인 불편함 및 삶의 질은 평가될 수 있지만 

눈꺼풀의 높이와의 상관성과 같은 구체적인 비교를 하기엔 

설문 항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추후 안구의 운동성과 같

은 안과적 특수성과 정신과적 요소를 보완한 조사 항목을 

이용한다면 더 좋은 평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의안환자는 좌안이 의안일 때의 사진을 선호

하고 양안 위눈꺼풀 높이의 차이가 1 mm 이내로 작거나 

의안의 위눈꺼풀 높이가 정상안에 비해 1 mm 이상 낮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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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위눈꺼풀을 1 mm 올린 사진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번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의안환자가 가지는 비대

칭에 대한 미용적 불만을 이해하고 추후 시행할 수도 있는 

위눈꺼풀 교정술 전 Photoshop 프로그램(Adobe Systems 

Inc.)을 이용하여 위눈꺼풀을 조정한 사진들을 가지고 환자

의 선호도를 알아본다면 향후 의안 환자의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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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한국인에서 의안착용 후 선호하는 의안의 방향과 눈꺼풀의 높이

목적: 한국인 의안환자에서 의안의 방향과 위눈꺼풀의 높이에 따른 선호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16년 8월에서 2018년 3월까지 의안을 착용한 환자 46명 46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면 얼굴사진을 촬영한 후 

Photosho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좌우 반전시켜 원본 사진과 좌우 반전한 사진 중 선호하는 것을 고르게 하고, 의안의 위눈꺼풀의 

높이를 1 mm 상향, 1 mm 하향 조정한 후 환자에게 원본, 상향, 하향 사진 중 선호하는 것을 고르게 하였다.

결과: 우안(23안), 좌안(23안)이었으며 좌우 반전을 선호하는 환자는 22명(47.8%), 원본을 선호하는 환자는 24명(52.2%)이었다. 또한 

좌안이 의안인 사진을 선호하는 환자는 31명(67.4%)으로 우안이 의안인 사진을 선호하는 15명(32.6%)보다 유의하게 많았다(p=0.02). 

위눈꺼풀의 높이별로는 원본 선호자가 6명(13.0%), 1 mm 상향 선호자가 30명(69.3%), 1 mm 하향 선호자가 10명(21.7%)이었다

(p<0.01). 양안 눈꺼풀 각막반사간거리1 (MRD1)의 차이가 1 mm 이하의 군을 A군, 의안의 MRD1이 정상안의 MRD1보다 1 mm 이상 

작은 군을 B군, 의안의 MRD1이 정상안의 MRD1보다 1 mm 이상 큰 군을 C군으로 나누어 시행한 조사에서는 A와 B군에서는 1 mm 

상향을, C군에서는 원본을 선호하였다(p<0.01).
결론: 의안 환자들은 의안의 위눈꺼풀 높이가 정상안에 비해 1 mm 이상 낮거나 1 mm 이내 차이가 있을 때 의안의 위눈꺼풀을 1 mm 

올린 사진을 유의하게 선호하였다. 또한 의안의 원방향과 상관없이 좌안이 의안인 사진을 선호하였다.

<대한안과학회지 2019;60(4):3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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